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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회복지실천의 도전과 한계’에 대한 토론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회사회복지실천의 도전과 한계’는 한국 교회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교회사회복지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하는 글입니다. 저자가 앞부분에서 정리한 교

회사회복지의 네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준 감출 수 없는 허물이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문제점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사회복지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업 운

영 중 발생하는 각종 비리,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회복지와 전도의 가치충

돌, 지역사회의 기대 부응 실패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 지적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자아성찰의 기회로 삼는 한편 극히 일부 교회의 

사례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

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회의 문제가 많고 적음이  핵심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에 대한 기

대치가 높은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교회는 여전히 

이웃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타적인 조직이며, 세상적인 일탈이 적은 건강한 조직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특수성을 인정하고 세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

준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대해 억울해하기보다는 교회가 

아직까지 세상과 구별되는 조직이라는 인식과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제2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교회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교회가 풍부한 물적, 인

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참여를 주장하는 기존의 제안

과 언뜻 유사해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이 기존의 주장과 다른 점은 교회의 

단독적인 사회복지사업대신 공공 또는 민간과의 협력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교회사회복지사업을 상징하는 개별 교회의 중심의 독립적인 사회복지활동과

는 분명히 구분되는 의미있는 제안입니다.

특히 이러한 제안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독립적이며, 조직

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대다수 중소형 교회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

습니다. 모든 지역의 교회가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자로서, 교회 성도들이 지역사회의 자

원봉사자로 참여한다면 저자가 지적하신대로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더욱 부각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한 제고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몇몇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유효한 교회사회복

지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간 협력입니다. 그동안 교회사회복지는 대부분 개별 교

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교회가 협

력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한국교회에 협력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교회들은 협

력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교회가 협력적인 사회복지실천에 익숙하지 

않다면 공공, 민간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며 마지막에 다시금 이러

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